
헤어리베치는�풋거름작물로서�가치가�큰�식물입니다.�풋거름작물이란�잎과�줄기�등을�비료로�활용하는�작물을�일컫습니다.

풋거름작물은�양분�공급�효과가�크고�땅심을�높여주기�때문에�화학비료를�대체할�수�있어�친환경�농업과�비용절감을�위한

필수�작물로�인정받고�있습니다.

조현숙�국립식량과학원�작물기초기반과�063-238-5311

화학비료를�대체하고�경관을�아름답게�만드는�작물

헤어리베치는�콩과�식물에�속하는�대표적인�풋거름작물�입니다.�콩과�식물은�척박한�토양에서도�잘�자라고,�식물체�내

질소�함량이�높으며,�식물체�조직이�연해�토양에�환원되는�속도가�빠릅니다.�또한�뿌리혹박테리아가�있어�공기�중

질소를�고정하는�능력이�매우�뛰어나기에�풋거름작물로�많이�이용되고�있습니다.�콩과�식물에�속하는�대표적인

풋거름�작물로는�헤어리베치,�자운영,�클로버�등이�있습니다.

특히�헤어리베치는�농사를�짓는�농경지에서�풋거름작물로�많이�이용하고�있습니다.�헤어리베치는�겨울철�유휴

농경지에서�월동�후�왕성히�잘�자라며,�식물체�내�질소�함량이�높기�때문에�화학비료�대체�효과가�다른�콩과�식물보다

크다는�장점이�있습니다.



헤어리베치의�월동�후�생육�모습 � 한강공원에�조성된�헤어리베치�재배지

헤어리베치는�이른�봄�들판에�푸른�식물이�거의�없을�때�생동감을�줄�수�있는�천연�경관자원입니다.�4월�하순에서�5월

상순에는�분홍빛과�보랏빛의�아름다운�꽃이�만발해�자연경관을�한층�더�아름답게�꾸며줍니다.

지방자치단체에서는�친환경�농업�기반을�구축할�뿐�아니라�녹색�경관을�관광자원화하기�위해�풋거름작물�재배를

권장하고�있습니다.�특히�헤어리베치는�월동이�가능한�지역이면�손쉽게�재배할�수�있고�화학비료�대체,�경관자원

가치,�이산화탄소�저감�등의�장점이�있어�친환경�농업과�환경�보전이라는�일석이조의�효과가�있습니다.

추위와�건조에�강한�헤어리베치

헤어리베치는�연평균�기온�4.3~21.1℃(평균�12℃)의�지역에서�잘�자라며�추위에�강합니다.�아주�추운�고위도

지방에서는�월동�전에�충분한�생육이�이루어지면�겨울에�휴면했다가�봄에�다시�생육을�시작하는�것으로�알려져

있습니다.�추위가�심하지�않은�곳은�생육량이�적어도�월동이�가능해�씨�뿌리는�시기에는�큰�제약이�없습니다.

헤어리베치는�건조에도�강해�다른�작물보다�건조한�조건에서도�자랄�수�있습니다.�그러나�종자가�싹틀�때는�수분을

요구하기�때문에�토양�수분이�충분할�때�파종하는�것이�좋습니다.�혹시�관개시설이�갖춰져�있으면�종자�파종할�때와

토양이�건조할�때�물대기를�해주면�좋습니다.�헤어리베치를�이용할�때는�벼가�서�있는�상태에서�씨를�뿌려도�싹트기가

가능합니다.

물빠짐과�통기성이�좋은�토양에서�잘�자라는�특성

헤어리베치는�다른�콩과�식물처럼�인산과�황이�많은�토양에서�왕성히�잘�자라는�특징이�있습니다.�특히�pH가�높은

조건에서�잘�견디는�것으로�알려져�있으나�토양의�최적�산도는�pH6~7입니다.�또한�잘�자라는�흙은�사양토와

사질양토이지만�물빠짐이�좋으면�흙의�성질이나�종류와�상관없이�어느�토양에서나�잘�자랍니다.

헤어리베치는�토양산도와�종류보다는�통기성에�더�민감하게�반응하는�작물로�토양은�물빠짐이�잘되는�석회질이

풍부한�토양이�좋습니다.�또한�논토양에�재배할�때는�일정한�간격으로�배수로를�설치할�것을�권장합니다.



헤어리베치의�다양한�파종�방법

헤어리베치는�흩어뿌림(산파),�줄뿌림(조파),�점뿌림(점파)�방법을�사용해�종자를�파종할�수�있습니다.�흩어뿌림을�할

때는�토양�표면에�종자를�흩어�뿌린�후�로타리기를�이용해�얇게�흙을�덮어줍니다.�줄뿌림을�할�때는�보리�파종에

이용하는�세조파기를�이용해�파종합니다.�울타리�밑이나�화단�등에�소량으로�파종할�때는�점뿌림을�이용합니다.

헤어리베치�이용�방법에�따른�종자�파종은�단파와�혼파로�구분합니다.�단파는�한�종류의�종자만�뿌리는�방법으로�주로

풋거름이나�경관용으로�이용할�때�씁니다.�같은�종자이기�때문에�파종�시기,�재배�방법,�수확�시기가�같아�농작업이

편리하며�토양�환원�시기�결정이�쉽습니다.�혼파는�두�가지�이상의�종자를�섞어�뿌리는�방법으로�종자�채종이나

사료용으로�이용하고자�할�때�좋습니다.�덩굴성인�헤어리베치를�귀리,�호밀,�유채,�보리,�밀�등과�혼합해�파종하면�이들

작물을�지주대로�활용해�자라기�때문에�종자�채종과�경관�조성�효과를�높일�수�있습니다.

파종�시기와�재배�방법

<�헤어리베치�파종�시기에�따른�작부체계�모식도�>

헤어리베치는�가을과�봄에�파종�가능하지만�기온이�낮아�가을�파종이�어려운�지역과�파종�시기를�놓쳤을�때를

제외하고는�가을�파종을�권장합니다.

헤어리베치�파종�시기는�중북부�지역은�8월�중순~9월�하순이며�중부�이남�지역은�8~11월�상순까지�가능하지만

월동율과�건물�수량�확보를�위해�11월�이전에�파종하는�것이�안전합니다.�부득이하게�봄에�파종할�때는�3월�하순에

파종하고�파종량을�늘리는�것이�풋거름�생산에�유리합니다.

가을에�파종된�헤어리베치는�싹이�터서�생육이�진행되다가�겨울에�휴면하고�이듬해�2월�말부터�다시�생육을

시작합니다.�4월�중순�이후�온도가�따뜻해지면�급격하게�자라기�시작하며,�5월�중순에�꽃이�피기�시작하고,�6월

중순에는�종자가�맺힙니다.

헤어리베치�파종량은�밭에서는�재배면적�10a당�3kg을�추천하고�있으나�파종�시기가�늦거나�논토양�및�물빠짐이

불량한�토양에서는�4~6kg으로�더�많이�파종하기를�권장하고�있습니다.

논이나�밭�토양에서�헤어리베치를�풋거름으로�사용할�때는�5월�상중순에�땅을�가는�작업을�통해�토양에�환원하고�약

15일�후에�다음�작물(벼,�콩,�잡곡류,�참깨,�들깨,�원예작물�등)을�재배합니다.�토양에�헤어리베치를�넣어주고�비닐

멀칭을�할�때는�최소�20일�이상�지난�후�다음�작물을�재배하기를�권장합니다.



헤어리베치를�재배할�때�일반�농경지는�화학�비료나�유기물을�주지�않고�토양이�척박한�경우에는�인산과�칼륨�비료를

콩�비료�살포�기준에�준해�재배면적�10a당�인산�3kg,�칼륨�3.4kg을�주면�좋습니다.

작물의�생산성을�높이고�토양을�개량하는�효과�발휘

헤어리베치를�농경지에�투입해�이용할�때�가장�좋은�효과는�유기물�공급과�화학비료�대체입니다.�헤어리베치

식물체가�가지고�있는�질소�함량은�3.1~4.3�%로�매우�높고�C/N율이�15�미만으로�낮아�토양에�환원됐을�때�쉽게

부숙돼�양분을�공급합니다.

헤어리베치의�질소�비료�대체�효과는�약�95~100%에�달해�자운영(70%),�풋거름보리(45%)에�비해�월등히

높습니다.�헤어리베치�2,000kg/10a를�환원하고�화학비료를�살포하지�않고�벼를�재배한�결과�화학비료�대비�약

6~8%의�쌀�수량이�증가했습니다.�헤어리베치를�환원하고�청예옥수수를�재배한�결과�1,919kg/10a의�전체

건물수량을�얻어�화학비료�살포구와�같은�비슷한�수량을�얻었습니다.�헤어리베치를�환원하면�화학비료를�추가로

살포하지�않아도�관행재배와�비슷한�수량성을�보이기�때문에�친환경�재배�풋거름작물로�활용하기에�적합합니다.

헤어리베치는�화학비료�공급으로�인한�작물의�안정적�생산성�유지뿐만�아니라�토양의�물리�화학성을�개량하는�효과도

있기�때문에�친환경�농법에�유용하게�활용될�수�있을�것으로�판단됩니다.

헤어리베치�꽃의�활용�방법

헤어리베치는�풋거름작물이자�경관작물일�뿐만

아니라�꿀을�얻을�수�있는�밀원식물이기도

합니다.�우리나라�주요�밀원식물인�유채꽃과

아카시아꽃이�진�다음�꽃이�피기�때문에

헤어리베치를�이용하면�국내에�밀원식물이�없는

4~6월에도�꿀�채취가�가능합니다.�또한

헤어리베치�꽃으로�만든�꿀에는�칼륨,�칼슘,�아연

등이�풍부하게�들어�있어서�고혈압�예방과�뼈

건강은�물론�면역�기능�강화에�도움이�됩니다.�

��<�출처�:�농업기술지�>


